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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규모 항만과 공항, 다도해, 도시재생 등의 이슈를 가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인문, 역사, 항공/항만, 지역개발 

분야 등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 지역을 둘러싼 연구의 규모와 주제 범위, 연구자 

분포를 계량정보적 방법을 사용해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500여건의 인천 관련 

연구 논문에서 저자를 추출하여, 공저 관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핵심 연구 주체와 기관 간 협력 행태를 

파악하고 키워드간의 관계에 대한 가중 네트워크(PFNET)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적 구조를 이해하였다. 분석 

결과,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높은 전역중심성을, 인천발전연구원이 높은 지역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구조는 11개의 주제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의 인문사회이슈, 항만, 항공 분야가 대표적인 

연구 주제 군집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Various research are being published in the areas of humanities, history, aviation/ports, and regional 

development, centering on the Incheon area which has issues such as large-scale ports and airports, 

archipelago, and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the distribution 

of researchers using a informetric analysis focusing on the studies of Incheon. Specifically, this study 

extracted authors from about 500 Incheon-related research papers listed in the Korean journal’s 

citation index and analyzed the co-author relationship network to understand the cooperative behavior 

between authors’ institutions. In addition, by extracting keywords from the articles and performing 

a weighted network (PFNET)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the intellectual structure 

was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ha University an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howed 

a high TBC, and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showed the high NNC. Meanwhile,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Incheon-related research was found to be composed of 11 thematic clusters, and the 

social issues of Incheon, ports, and aviation were analyzed as representative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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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역학 연구는 지역의 발자취에 대한 재검토

를 통해 지역적 현실을 검토하고 그 변화 과정

을 추적해 성장 잠재력을 통찰하기 위하여 수

행되고 있다. 지역학 연구의 활용성은 지역민

의 삶과 문화를 통찰해 그 정체성을 찾을 뿐 아

니라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인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부에 위

치하며 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과 타 지역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도시이다. 따라서 

국제 교통의 중심이 되는 항구도시로 더불어 

수출입 관문인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항과 더불어 근대문물의 수용과 타율적 개방, 

이국적 문화의 혼합과 수용이라는 역사적 정체

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만 서비스 산업을 

촉진시키는 산업 연관 효과가 부족해 고용안정

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원도심

을 중심으로 낙후된 환경이 잔존해 시급한 도

시재생이 필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 개화시기의 개항장, 다

도해, 도시재생 등의 테마를 가졌기 때문에 인

문역사, 항공/항만, 지리, 국제/지역개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학 동향에 관한 연구

는 지역의 이름이 붙은 대표 연구소의 실적이나 

관련 전문학술지 논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

어졌다. 더불어 인문학적 관점에 주목해 온 학

문적 특성에 의해 역사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성과에 상당히 편중되어왔다. 그러나 지역 사회

의 구조와 동태를 이해하고 지방 중심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과학을 비

롯한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관점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있다(양기근 외 2007). 공통 공간

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다 학문 분야에서의 

논의를 통찰하는 시도는 지역학에 대한 총체적 

투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에서 계량적 접근 방

법을 통해 광범위한 인천 관련 연구 논문의 

저자와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수

행된 인천관련 논문 500여건의 키워드를 추출

하여 키워드간의 관계에 대한 가중 네트워크

(PFNET)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인천을 둘러

싼 학술연구 결과가 어떠한 지적 구조를 보이

는지, 그리고 연구 분야의 편향성은 어떠한지 

이해해 보도록 한다. 더불어 저자의 소속기관

을 중심으로 한 공저 관계를 분석해, 인천 지역 

관련 연구의 핵심 주체는 누구이며, 기관 간 어

떠한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적

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지역학은 ‘정체성’을 주제로 내걸면서 이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등장해 지역의 현실을 파악

하고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미래의 방향을 찾

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김민영 2016). 지방

화 시대의 지역학은 역사, 문화 등의 현안을 기

반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의 현대적

인 삶과 연계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 역할

이 강조되어 왔다(한기범 2005). 지역학 연구 

규모와 동향 파악을 위한 시도는 제주, 경남, 강

원, 부산 등지에서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 사례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순덕(2012)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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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 연구자의 분포를 파악하고 연구 주제의 쏠

림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제주학은 역사, 

언어, 민속 중심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 

영역 확대를 위한 분야의 균등화, 연구자 저변 

확대와 교류 활성화, 대중화 작업 등이 필요하

다고 언급하였다. 양기근, 강창민, 양덕순(2007)

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경남학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경남학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늦을 뿐 

아니라 취약하며, 지역의 문화, 경제, 역사 분야 

위주로 이루어져 양적으로 불균형하다고 지적

하였다. 그 밖에 강원학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김정현(2017), 전주학 연구의 

내용과 현황을 정리한 홍성덕(2015), 부산학의 

현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오재환(2012)과 김

영일(2012)의 연구가 있으며, 또한 인천과 같

은 개항 도시인 군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김민

영(2011)등의 연구가 존재한다. 

인천 지역은 해상교류의 중심지로서 이국적 

문화와의 혼합과 수용, 도시 문화 재생이라는 

순환이 지속되는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학 연구를 통해 개항장으로서의 인

천항, 해항도시문화, 서해 5도민의 삶에 대한 많

은 논의가 있어 왔다. 신도시 및 신규 택지지구

가 개발되고 원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이 지역의 

이슈가 되면서 자치구간의 불균형, 도시 이미지

와 블랜딩(김호연 2014; 박정의, 김경희 2013), 

도시재생(손승호 2010) 등에 관한 학문적 논의

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2002년에 

인천학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인문학적 관점에

서 정체성과 지역성에 주목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총서와 자료총서, 전문학술지

인 인천학연구 발행을 통해 양적 질적인 성장

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이영태와 이희환(2003)은 원

인천, 부평, 강화, 옹진 등지의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전작가와 문학, 

민간전승물의 채집 등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인천사 연구 현황을 파악한 남

달우, 양윤모, 김현석(2003)은 인천사 관련 자

료의 집중적 관리와, 향토사 교재 발간, 지역간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인천학의 현 단계를 인천지역의 정치, 행정, 경

제, 산업, 노사관계 영역에서 분석한 연구(이호

철, 이준한 2005), 언론, 종교, 교육 분야에서 

분석한 연구(전영우, 이구표, 반현 2005)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내용 분석을 

통해 주제와 규모를 파악하는 접근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지역학 연구소나 

지역학 전문 학술지를 분석 하거나 인문 사회 

분야에서 출판된 지역 관련 연구로 범위를 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공유

하는 다 학문분야에서의 논의를 광범위하게 포

괄하지 못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을 비롯

한 계량정보적 방법을 사용해 지적구조를 탐구

하거나 연구 주체간의 협력 관계를 파악한 연

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역동

성을 규명하고 특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

역 연구에 대한 총체적 투사가 필요하다. 그러

한 점에서 계량정보적 방법을 활용해 지역을 

둘러싼 학문간의 연관성과 구조를 파악하는 본 

연구는 지역학이 다양한 학문들과 화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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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학제간 연구(양기근 외 2007)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2002년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에 등록된 논문 중 키워드에 인천이 포

함된 논문 564건을 추출하여 공저 네트워크 분

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KCI

에서는 2002년도부터 출판된 데이터를 제공하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 출판된 데

이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추출 시점

은 2018년 10월로 2018년도에 출판된 총 53건

의 데이터 중 38건만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추출된 데이터 중 육안

식별 과정을 통해 인천과 무관한 동일음의 한자

표기 데이터와 오류데이터를 제거하는 과정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표 1>과 같이 총 508건

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추출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저자와 저자의 소속기관, 게재된 학술지

와 분야에 대한 기본 통계를 활용해 계량적 서

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추출된 저자와 

공저자의 관계에 대한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구

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저 기관 가중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분석대상 논문의 키

워드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산출해 가중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재

윤이 개발한 COOC과 Wnet을 사용해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산출한 후, 키워드간의 관계를 피어

슨상관계수(Pea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계산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패스파

인더 가중네트워크 분석은 가중치가 있는 모든 

링크가 생성된 상태에서 삼각 부등식을 위반하

는 경로를 제거하여 생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

다(이재윤 2006). 이는 전통적인 방법론인 다차

원척도, 군집분석과 같이 전체 구조를 잘 표현

할 뿐 아니라 세부 구조 표현에 더 유리하다고 

평가되며 병렬최근점 이웃 클러스터링(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 기법을 

통해 군집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

인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심성 지

수인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은 

키워드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고려한 지수인 최근접이웃

연도 대상 논문수 연도 대상 논문수

2002 4 2011 40

2003 1 2012 43

2004 12 2013 39

2005 9 2014 50

2006 15 2015 42

2007 20 2016 64

2008 25 2017 45

2009 25 2018 38

계 508

<표 1> 분석 대상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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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성, 평균연관성, 평균프로파일연관성, 삼각

매개중심성이 주로 이용된다(이재윤 2013). 그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근접이웃중심성은 기

관과 주제어의 국지적 중심성을 보여주며, 삼

각매개중심성은 전역적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

수로 사용된다. 또한 NodeXl을 통해 시각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PNNC 군집을 제시함으

로써 인천 관련 연구가 어떠한 주제 분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분야 간에 어떠한 편향성이 존

재하는지 파악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인천 관련 서지의 계량적 분석 결과 

먼저 주저저와 공동저자를 포함한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집계 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인천대학교, 인하대

학교, 인천발전연구원, 한국항공대학교, 인하공

업전문대학 등 인천 소재 대학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밖에 성균관대학교, 성결대학교, 한

국해양대학교 등에 저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로는 인

천학연구가 6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등에서 인천관련 논문이 많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집계에서는 인

문학분야가 1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역사

학이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 선행연구(양기근, 

강창민, 양덕순 2007; 문순덕 2012)와 같이 지

역문화, 역사 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여기에서

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해상운송학, 지리학, 항

공운항관리, 국제/지역개발학이 높은 빈도를 보

여 인천의 대표 산업인 운송, 항만 등의 연구가 

다수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키워드에 인천이 포함되는 학술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나 학위논문이나 단행본 등으로 

유형을 다양화하고, 제목이나 초록에 인천을 포

함하는 연구 중 지역에 관심을 둔 연구를 육안 

선별해 그 범위를 넓힌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연구의 제한점으

로 밝히고 추후에 조금 더 확장된 범위의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겠다. 

한편, 앞의 <표 1>을 통해 연도별 논문 수 집

계량을 살펴보면, 등락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 관련 연구의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4년씩 4개

의 구간으로 구분해 학술지 게재빈도와 주제의 

시기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표 4>를 보면 한국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173 인천대학교 22 성결대학교

106 인하대학교 21 한국해양대학교

27 인천발전연구원 14 인하공업전문대학

25 한국항공대학교 13 부산대학교

23 성균관대학교 12 서울대학교

<표 2> 저자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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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명 빈도 분야 빈도

인천학연구 67 기타인문학 10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1 역사학 47

한국체육과학회지 14 해상운송학 47

한국항해항만학회지 14 지리학 33

국토지리학회지 13 경영학 28

해운물류연구 12 사회과학일반 14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2 공학일반 12

IDI 도시연구 10 학제간연구 12

군사 10

항공운항관리 12

국제/지역개발 10

무역학 9

행정학 9

<표 3> 주요 학술지와 분야 

시기 2002-2005 2006-2009 2010-2013 2014-2018

순위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1 대한교통학회지 3
한국항만경제

학회지
6 인천학연구 23 인천학연구 44

2 일본문화연구 3 군사 5
한국항만경제

학회지
7 IDI 도시연구 10

3 군사 2
국토지리

학회지
4 해운물류연구 7

한국항공운항

학회지
8

4
대한토목학회 

논문집D
2

한국항해항만

학회지
4 로지스틱스연구 5

한국항만경제

학회지
8

5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2

대한교통

학회지
3 물류학회지 5 한국학연구 5

<표 4> 시기별 주요 학술지 

항만경제학회지가 2006년 이후 연속적으로 5 

순위내 포함되어 인천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출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인천학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된 2010년 이후

부터는 이 학술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논문이 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근

래 도시재생, 도시 블랜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IDI 도시연구를 통해 인천이 당면한 도시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발표된 것으로 이

해된다. 한편 <표 5>에서 제시된 주제 분야를 

보면, 2010년 이후부터는 인천학연구의 등재지 

선정 효과로 이 학술지가 분류된 기타 인문학 

분야의 논문수가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구간인 2014년 이

후의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인문학이외에

도 역사, 해상운송학 분야에서 여전히 많은 논

문이 산출되고 있지만, 그동안 미미했던 사회

과학일반, 학제간 연구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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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2002-2005 2006-2009 2010-2013 2014-2018

순위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학술지 편수

1 공학일반 4 역사학 13 기타인문학 30 기타인문학 63

2 역사학 3 지리학 10 해상운송학 19 역사학 18

3 일본어와문학 3 해상운송학 10 경영학 15 해상운송학 17

4 지리학 3 경영학 6 역사학 13 사회과학일반 12

5 공학 2 기타인문학 6 지리학 11 학제간연구 11

<표 5> 시기별 주요 주제 분야 

4.2 공저 네트워크 분석

인천 지역 관련 연구의 저자를 분석한 결과, 

총 870명이 확인되었으며 <표 6>과 같이 1인 

저자 논문이 55.5%(282건)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인 저자 24.8%(126

건), 3인 저자 13.3%(68건), 4인 저자 5.9%(30

건), 5인 이상 0.3%(2건)으로 절반정도는 공저 

형태로 발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인 

이상의 공저 논문 중 2건의 소속 오류 데이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 동일 기관으로 저자가 

구성된 경우는 24%(124건), 기관 간 협력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19%(100건)로 나타나 기관

간 협력보다는 기관내 협력 비중이 높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저자의 논문 편수는 21편을 기

고한 인천대학교 소속 Y1 연구자가 압도적으

로 많았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

수의 연구 논문을 출판하고 있어, <표 7>과 같

이 긴꼬리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중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관간 협

력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보이는 기관을 파악

해 보도록 한다. 5회 이상 저자의 소속기관으로 

출현한 33개 기관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표 8>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삼각매개중심성을 보이는 기관은 인

하대학교(TBC = 204)와 인천대학교(TBC = 

166)로 나타났다. 삼각매개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를 매개시켜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

수로(이재윤 2013), 이 수치가 높은 기관들은 

다양한 다른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어 전역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

던 기관인 인천대학교가 인하대학교보다 기관 

간 공저 네트워크에서는 좀 더 낮은 전역중심

공저 현황 협력 형태

저자 수 빈도 퍼센트 기관내협력 기괸간협력

1인 282 55.5 - -

2인 126 24.8

124건

(24%)

100건

(19%)

3인 68 13.3

4인 30 5.9

5인 이상 2 0.3

<표 6> 공저 및 기관내외 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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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편수

Y1 21

C1 16

K1 7

P 7

B 7

L1 7

L2 7

K2 6

A 6

Y2 6

C2 6

<표 7> 저자별 논문 편수 

NODE TBC rTBC(0~1) NNC rNNC(0~1) NNs

인하대학교 204 0.43871 0 0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대학교 166 0.35699 1 0.03226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재능대학교 117 0.25161 0 0 인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115 0.24731 0 0

부산대학교 115 0.24731 0 0

한양대학교 115 0.24731 0 0

서울시립대학교 115 0.24731 0 0

공주대학교 115 0.24731 0 0

경인여자대학 115 0.24731 0 0

동국대학교 115 0.24731 0 0

연세대학교 115 0.24731 0 0

광운대학교 115 0.24731 0 0

단국대학교 115 0.24731 0 0

부경대학교 115 0.24731 0 0

순천대학교 115 0.24731 0 0

인제대학교 115 0.24731 0 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5 0.24731 0 0

한서대학교 108 0.23226 0 0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107 0.23011 1 0.03226 인천국제공항

한국해양대학교 102 0.21935 1 0.03226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83 0.17849 0 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결대학교 82 0.17634 0 0 인천발전연구원

고려대학교 64 0.13763 1 0.03226 한국해양대학교

건국대학교 63 0.13548 1 0.03226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59 0.12688 1 0.03226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국제공항 53 0.11398 1 0.03226 한국항공대학교

전남대학교 33 0.07097 1 0.03226 건국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31 0.06667 2 0.06452 인천광역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0 0.06452 2 0.06452 한국교통대학교

인천발전연구원 28 0.06022 3 0.09677 중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7 0.01505 2 0.0645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천광역시 1 0.00215 1 0.03226 인하공업전문대학

<표 8> 공저 기관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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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저를 통한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표 

을 나타냈는데, 이는 인천대학교가 기관 간 공

저보다 단독저자 및 기관 내 공저 형태로 이루

어진 논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1>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하대학교는 지도 중심

부에 위치하면서 인천발전연구원, 고려대, 연세

대 등과 관계를 맺고 전역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학교도 인

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의 관계 

속에 전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다

음으로는 인천 소재 재능대학교가 TBC = 117

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종

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양대학

교 등이 동일한 삼각매개중심성(TBC =115)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높은 전

역중심성을 보이는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높은 지역중심성까지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기관은 각각 NNC = 0, NNC 

= 1로 저조한 지역중심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

역중심성을 의미하는 NNC가 높은 기관은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

하고 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 지역중심성

이 가장 높은 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NNC = 

3)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관은 중앙대학교와 밀

접한 공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 밖에 인하공업전문대학(NNC = 2)이 

인천광역시와, 한국교통대학(NNC = 2)이 서

울과학기술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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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음은 논문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수행된 가중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제시해 보

도록 하겠다. 논문 당 최대 5개씩 추출된 키워

드는 단어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사어, 동의어 

등이 통제되었음을 밝힌다. 가령 인천공항, 국

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변환되었다. 정제된 단어를 

대상으로 고출현한 단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인천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면, 인천국제공항(58회), 인천항(52회), 

도시(46회), 항만(25회), 경제자유구역(24회), 

관광(15회), 화교(15회) 순으로 높은 출현빈도

를 보이고 있다. 국제 교통, 수출입 관문 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고출현 키워드로 등

장하였으며,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14회), 차이

나타운(7회), 개항(6회), 식민(6회) 등과 같이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키워드들이 자

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과정을 거쳐 추출된 키워드는 총 2,340

개인데, 그중 4회상 출현한 53개 단어를 대상으

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10>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삼각매개중

심성은 도서(섬)(TBC = 993), 지역균형발전

(TBC = 866), 지방자치(TBC = 852), 도시

(TBC = 777), 지역성(TBC =740)과 같은 

키워드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기에서 지

역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인천항(NNC = 7)

과 인천국제공항(NNC = 3)으로 나타났는데, 

인천항은 항만과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과 밀접

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세부 주제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인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185 인천 8 중국

58 인천국제공항 7 면세점

52 인천항 7 이주

46 도시 7 일본인

25 항만 7 차이나타운

24 경제자유구역 6 개항

15 관광 6 경쟁력

15 화교 6 공공도서관

14 인천상륙작전 6 만족도

14 항공 6 물관리

12 공항 6 식민

11 문화 6 여성

10 물류 6 인천대교

9 AHP 6 입지

9 정체성
6 컨테이너

8 서비스

<표 9> 고출현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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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TBC rTBC(0~1) NNC rNNC(0~1) NNs

인천 1019 0.73948 13 0.24528 도서

도서 994 0.72134 1 0.01887 인천

지역균형발전 866 0.62845 0 0 인천

지방자치 852 0.61829 0 0 인천

도시 777 0.56386 0 0 인천

지역성 740 0.53701 1 0.01887 극장

여성 670 0.48621 1 0.01887 인천

석장둔 662 0.48041 0 0 인천

투표율 653 0.47388 1 0.01887 인천

일본인 609 0.44194 2 0.03774 개항

경제자유구역 565 0.41001 1 0.01887 만족도

인천연안 565 0.41001 0 0

문화 560 0.40639 0 0 인천

중국 531 0.38534 1 0.01887 인천

물관리 522 0.37881 0 0 인천

입지 501 0.36357 1 0.01887 인천

개항 492 0.35704 1 0.01887 일본인

삶의질 484 0.35123 0 0 여성

네트워크 480 0.34833 1 0.01887 화교

인천상륙작전 477 0.34615 1 0.01887 한국전쟁

장소 477 0.34615 1 0.01887 인천

물류 469 0.34035 1 0.01887 AHP

항만 465 0.33745 2 0.03774 인천항

관광 464 0.33672 1 0.01887 차이나타운

면세점 463 0.33599 0 0 인천국제공항

만족도 461 0.33454 1 0.01887 경제자유구역

식민 461 0.33454 0 0 인천항

AHP 443 0.32148 1 0.01887 물류

이주 431 0.31277 0 0 인천

인천국제공항 421 0.30552 3 0.0566 항공

무역 421 0.30552 0 0 중국

정체성 418 0.30334 0 0 투표율

서울 416 0.30189 1 0.01887 부산

인천대교 396 0.28737 0 0 시스템다이내믹스

공항 392 0.28447 1 0.01887 항공

공공도서관 386 0.28012 0 0 다문화

개항장 385 0.27939 0 0 장소

부산 370 0.26851 1 0.01887 서울

컨테이너 368 0.26705 0 0 인천항

화교 367 0.26633 1 0.01887 네트워크

항공 328 0.23803 2 0.03774 공항

제물포 323 0.2344 0 0 일본인

부산항 305 0.22134 0 0 인천항

<표 10> 중심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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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회적 이슈에 있어 전역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는 키워드는 도시, 지방자치, 도서

(섬) 등과 같은 키워드이며, 인천의 산업과 관

련된 항만, 항공 등의 키워드는 특정 개념과 밀

착해 배타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해하기 위하여 상대적전역중심성과 상대적지역

중심성을 산점도로 나타내 보았다. 다음 <그림 

2> 산점도에서 우측 상단은 전역중심성과 지역

중심성 모두 높은 키워드가 배치되는데 여기에

서는 인천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해당되었다. 

<그림 2> 상대적전역중심성과 상대적지역중심성의 산점도

NODE TBC rTBC(0~1) NNC rNNC(0~1) NNs

환승 292 0.2119 0 0 인천국제공항

한국전쟁 270 0.19594 1 0.01887 인천상륙작전

서비스 254 0.18433 0 0 인천국제공항

FuzzyAHP 244 0.17707 0 0 항만

인천항 236 0.17126 7 0.13208 항만

경쟁력 219 0.15893 0 0 인천항

극장 213 0.15457 1 0.01887 지역성

배후단지 159 0.11538 0 0 인천항

차이나타운 152 0.1103 1 0.01887 관광

시스템다이내믹스 129 0.09361 1 0.01887 인천항

다문화 99 0.07184 1 0.01887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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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좌측상단의 2사분면은 지역중심성은 낮으

나 전역중심성이 높아, 전역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는 키워드가 배치되는데 도서(섬), 지방자

치, 도시, 여성, 투표율과 같이 지역 사회 이슈

와 관련된 키워드가 해당되었다. 3사분면은 전

역중심성과 지역중심성 모두 낮은 키워드가 배

치되는데 여기 좌측에 대부분의 키워드가 배치

되어 있다. 그러나 3사분면에 위치하지만 우측 

중앙부 쪽으로 치우쳐 주목되는 키워드가 있다. 

이는 전역중심성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중

심성이 높게 나타나는 키워드로 인천국제공항

에 해당된다. 인천국제공항은 4사분면에 위치

한 인천항과 함께 인천 대표 산업인 항만, 해운, 

물류 분야에서 다루어지면서 국지적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높은 지역중심성을 보인다. 

한편, PNNC 알고리즘을 통해 주제 군집을 

분석해 본 결과, <표 11>과 같이 인천 관련 연구

는 큰 3개의 군집과 또한 작은 8개의 군집으로 

군집(빈도) 키워드 빈도 군집(빈도) 키워드 빈도

BG1

인천의 인문

사회이슈

336

인천 185

BG3

항만
120

인천항 52

도시 46 항만 25

문화 11 경쟁력 6

정체성 9 식민 6

중국 8 인천대교 6

이주 7 컨테이너 6

공공도서관 6 FuzzyAHP 5

물관리 6 배후단지 5

여성 6 시스템 다이내믹스 5

입지 6 부산항 4

도서 5 G4

경제자유구역
30

경제자유구역 24

무역 5 만족도 6

삶의질 5 G5

관광
22

관광 15

장소 5 차이나타운 7

지방자치 5 G6

화교
19

화교 15

지역균형발전 5 네트워크 4

개항장 4
G7

한국전쟁
24

인천상륙작전 14

다문화 4 인천연안 5

석장둔 4 한국전쟁 5

투표율 4 G8

물류
19

물류 10

BG2

항공
103

인천국제공항 58 AHP 9

항공 14
G9

개항
18

일본인 7

공항 12 개항 6

서비스 8 제물포 5

면세점 7 G10

지역성
8

극장 4

환승 4

지역성 4

G11

대도시
8

부산 4

서울 4

<표 11> 인천 지역 관련 논문의 주제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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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천 지역 관련 연구의 네트워크 지도 및 군집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각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BG1은 인천의 각종 인문

사회적 이슈, BG2는 항공, BG3는 항만과 관련

된 키워드들로 군집되어 있다. 군집의 규모를 키

워드의 출현빈도로 합산해서 비교해 보면, BG1

는 336회로 가장 크며 BG2는 103회, BG3는 120

회로 항만, 항공 군집을 합한 것 보다 인문사회 

관련 군집이 더 큰 규모를 보인다. 

한편 중소규모 이하의 군집을 살펴볼 때 G4 

경제자유구역(30)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은 G5 관광(22), G7 한국전쟁(24), 

G6 화교(19), G8 물류(19), G9 개항(18)이 비

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10 

지역성(8), G11 대도시(11)는 상대적으로 소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의 지도를 살펴보

면, 좌측 인문사회 주제 영역과 우측 항만/항공 

주제 영역이 대치되어 있으며 인천의 인문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개항, 화교, 경제자유구역, 한

국전쟁 등의 주제 군집이 둘러싸고 있다. 한편 

항만 좌측에는 물류 군집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세부 군집의 특성을 통해 인천 관련 연

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장 큰 규모를 보인 G1 인천의 인

문사회 이슈 군집에는 높은 중심성을 보인 키

워드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먼저 “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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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키워드는 개항장도시, 식민도시, 도시재생 

등에 관련해 역사문화, 지역지리학, 도시지리

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손승호 2010; 정진원, 

김천권 2012; 이희완 2010; 오미일 2011)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화교, 다문

화공간과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주”, 도서특성화사업, 도서지역식물분포 등의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 “도서” 등의 키워드가 

이 군집에서 중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두 번째, G2 항공과 G3 항만관련 군집을 통해 

관련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항

만과 관련해서는 물류, 항만환경, 항만배후단지, 

항만도시와 관련된 세부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

다. 항해항만분야에는 인천항만 배후 단지 활용

(진형인 2011)과 관련된 연구 등이 존재하며 항

공관련 군집에서는 공항도시, 공항고속도로, 물

류단지, 항공운항 분야의 연구(김광일 2018; 변

아름, 최진영 2017)가 존재한다.

세 번째, G6을 이루는 “화교”와 관련된 연구

를 살펴보면 중국근대사학회의 개항기 인천 화

교 네트워크, 20c 이주자 등과 관련된 연구가 

있으며(김승욱 2011), 이 군집은 관광/ 차이나

타운 군집(G5)과도 주제적으로 인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별도의 군집을 이룬 대도시 군집

(G11)에는 부산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이는 인천과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부산

과의 비교를 통해 해항도시 삶의 질을 비교하

거나(김상구 2010), 해항도시의 문화 교섭, 이

문화 접촉지로서 문화변동 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인천에 관련된 연구는 인천이라는 도

시의 역사와 관련된 인문학적 기반에서부터 항

만, 항공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섭적 종합

적 시각보다는 각각 인문사회, 항만물류, 항공 

분야가 독립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그중 인

문사회 영역은 범위가 광범위하며, 역사/인문, 

지역의 문화와 관광, 무역, 지방자치 등이 주제 

영역을 형성해 전개되고 있다. 

5. 결 론

지역학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

만 그동안 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 역동성과 지

역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 간 

협동과 공조가 필요하다. 학문적 경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 학

문적 광활함에 대한 통찰은 지역의 잠재성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공통 공간을 관심의 대상으로 각기 다른 

학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논의를 통찰해 살

펴봄으로써 인천 지역학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지역학이 해왔던 내용 분석에 비해 시

각적,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계량적 해석을 통

해 미시적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네트워크의 

역할, 관계 등 다각적 의미의 해석은 연구 주체

들의 영향력과 관계, 주제 개념의 영향력을 포

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저자들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함축하여 표현

한 단어인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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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연구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

의 지역학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비롯한 질적 

연구를 통해 주제를 깊이 있게 살필 뿐 아니라,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병행해 관련 

연구의 지적구조를 총체적으로 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의 소속기관을 활용해 

기관 간 공저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

역 연구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와 영향력, 그리

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 필요하

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하였으나 연구 주체와 키워드 중심성의 시계열

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지역을 둘러싼 연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연

구를 대상으로 지적 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역사, 인문, 사회, 경제 문화 영역 뿐 아니라 해

상운송, 항공, 물류 분야에서도 지역 산업의 성

장잠재력을 모색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산출

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학술논문의 키워드로 

본 주제 군집은 인천의 인문사회 이슈와 항만, 

항공을 중심으로 구분되었으며 화교, 물류, 한

국전쟁 등 중소 군집을 포함해 11개 세부 군집

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천 관련 

연구는 단독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

며, 기관간의 협력보다는 기관내의 협력연구가 

많아 앞으로 유관 기관 간 다양한 협력적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천 지역 연구는 통섭적 시각보다는 

각 분야가 독립적 연구 영역을 형성해 전개되

어 왔다. 앞으로는 지역 연구의 범위 확대, 화학

적 결합을 통해 학제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제 분

야의 균등화에 대한 관심, 연구자의 저변 확대

와 다 분야적 소통을 통한 연구결과의 피드백,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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